
 

'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' 등

<좋은 언론 4대 입법> 쟁취 총력투쟁 선언

   언론노동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‘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’등을 위한 입법 투쟁에 

나서기로 했습니다.

   전국언론노조는 오늘(13일) 국회 앞에서 <좋은 언론 만들기 4대 입법 쟁취 언론노

조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>을 진행했습니다. 이 자리에는 언론노조 KBS본부 뿐 아

니라 MBC본부, EBS지부 등 공영방송 노동조합들과 언론노조 CBS지부, 서울신문지

부, 연합뉴스지부, 경인일보지부 등 다양한 단위의 지,본부 구성원들이 동참했습니다.

   

전국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은 “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”며 언론개혁 과제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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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뤄오기만 한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냈습니다.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

향해 “과거 야당 시절에는 언론을 장악하려는 여당을 향해 ‘기득권을 내려놓으라’고 

외치더니 왜 지금은 스스로 포기하지 못하는가”라며 스스로 용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

습니다. 또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“보궐선거 이겼다고 다시 언론을 장악할 꿈을 꾸

고 있는 것은 아닌가”라 물으며 “과거 행태를 반성하고 시민들에게 권력을 내놓으라”

고 밝혔습니다.

   언론노조 KBS본부 유재우 본부장도 지난 보궐선거 과정을 통해 정치권은 여야를 

가리지 않고 언론을 ‘정치적 유불리’로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며, 공영방송을 정

쟁에 함몰된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

   특히 집권여당을 향해 “야당 핑계만 대지 말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의

지를 보이라”고 거듭 강조했습니다. 이는 KBS 구성원들의 간청이나 부탁이 있어서가 

아니라, 과방위원으로서,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. 또

한 앞으로 공영방송 주변과 국회, 개별 의원들의 지역구 등지에 플래카드도 걸고, 과

방위원들에게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다양한 행동들을 실천으로 옮기겠

다고 강조했습니다.

 

   



오늘 기자회견에서 언론노조는 ‘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’ 등 아래와 같이 4개 과제를 

선포하고, 네 가지 입법안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언했습니다.

   - 정권의 입맛에 휘둘리지 않고 시민 참여가 보장되는 공영방송을 만들겠다

   - 정치인과 공직자가 아닌, 시민의 피해와 보상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

   - 정치권, 대기업, 사주 등의 압력에서 자유로운 신문 편집권 독립을 이루겠다

   - 지역 민주주의의 근간이 될 지역신문과 방송이 성장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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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랑스러운 KBS를 만드는 힘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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